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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9년 진행된 광군제의 하루 총 거래액은 약 384억 달러(한화 약 44.6조 원)이며, 하루 동안 5억 명의 이용자

가 약 13억 건의 주문을 진행했고, 관련된 택배 물류량이 28억 건에 달했다.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주요 기술은 물류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광군제 행사에 적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중국 

스마트 물류의 도입을 검토하고, 광군제의 발전 경과, 의의, 알리바바의 시스템, 미래 발전방향 등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

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은 비도심 지역에서 여전히 열악한 인프라 환경을 갖고 있으며, 많은 

중국 기업들은 넓은 중국 면적을 커버하기 위하여 스마트 물류를 적극적으로 도입, 발전시키고 있다. 광군제는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과 스마트 물류가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스마트 물류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재고관리, 

생산계획, 주문처리 등에 다시 활용되고 기업의 운영 최적화에 기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선진기업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 물류의 도입 확대를 위한 국내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광군제,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스마트 물류, 중국

Abstract  The Gross Merchandise Volume for the China’s Singles day event in 2019 is about $38.4 

billion. More than 500 million customers placed about 1.3 billion orders a day, and the related delivery 

volume is 2.8 billion. The main technologies associated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bringing 

about a big change in the logistics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main technologies which are applied to China’s Singles day event, the introduction of 

smart logistics in China, and analyzing the progress of Singles day, smart system of Alibaba, its 

significance. China still has poor infrastructure in non-capital areas. And many Chinese companies are 

actively introducing and developing smart logistics to cover the vast continental area of China. Singles 

Day is a representative case in point where the smart logistics and main technologies related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pplied. The data obtained through smart logistics would be reused for 

inventory management, production planning, and order processing, contributing to the optimization of 

the company's operation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omestic companies and 

governments need to make efforts to expand the introduction of smart logistics to secure 

competitiveness with global advanc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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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진일보한 IT기술과 빅데이터

(Big Data),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은 전반적인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동

시에 물류 산업에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 오랫동안 물류 산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였다. 

하지만 고령화, 고학력,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력 확보

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1인 가구, 신선식품 물류 수요의 확대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소비자들은 빠르고 한층 개인화된 물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의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4차 산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 효율성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 

중국 알리바바(Alibaba Group Holding Limited, 

阿里巴巴集团控股有限公司)에서 매년 11월 11일에 진행

하는 광군제(Singles day, 光棍節, 독신자의 날)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과 스마트 물류가 도입, 발전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11월 11일 진행된 광군제와 

관련하여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행사

의 성공에 회의적 시각이 있었지만, 하루 동안 2,684억 

위안(한화 약 44.6조 원)의 총 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olume)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약 

25.7%가량의 규모 확대를 보였다. 한편, 중국산업정보

(中国产业信息)에 따르면 광군제 하루 동안 5억 명 이상

의 이용자가 약 13억 건의 제품 주문을 진행했고, 11월 

11일 이후 약 일주일간 광군제 택배 물류량이 28억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9년 시작된 광군제는 

당초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하여 시작되었으

나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미국 전체 플랫폼의 매출

액이 알리바바 하루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

도로 광군제의 규모는 크게 성장했다. 

본 연구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광군제의 급속한 양

적, 질적 성장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서 

광군제에 적용되는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과 중국 스마

트 물류 도입을 검토하고, 광군제의 발전 경과, 의의, 알

리바바의 시스템, 미래 발전방향 등의 분석을 통해 시사

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2장에서 4차 산업혁명, 중국 스마트 물류 등 이론적 배경

을 살피고, 3장에서 광군제의 특징을 검토한다. 4장에서 

국내 기업, 정부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물류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

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

밥(Klaus Schwab) 회장이 제시했으며, 그는 '20세기 말

과 21세기에 들어 IoT, Big Data, AI 등 다양한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만한 커다란 변화가 다가

오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화, 2차 산업

혁명의 경우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대량생산, 3차 산업혁

명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혁명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와 대비되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기존 산업혁

명의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특정 기

술의 발전 개념이 아니라 주요 첨단 기술들이 융합되는 

특징을 보이며[3], 온・오프라인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

는 무수한 데이터가 활용되어 주요 산업과 사회 전반적

인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source: Samgsung SDI official webpage

Fig. 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물류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중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물품이 다양화되면서 주문 방식이 과거의 

‘소품종 대량 주문’에서 ‘다품종 소량 주문’의 형태로 전환

되었고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거래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

서 기업으로서 물품 준비와 운송조건 등이 더욱 복잡해

지고 있다[4]. 다품종 소량주문, 거래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과 복합성의 증가는 정보의 수집, 분석, 예

측의 중요성을 커지게 하였고[5],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

의 변화와 인건비 상승, 기술의 발전 등의 환경적 요인은 

물류 분야에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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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류 서비스의 품질(Quality)

을 중시하는 반면, 기업은 전통적으로 물류 부문에서 비

용(Cost)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를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물류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투입 정도는 기업의 정

책적 판단에 의해 조정되어왔다[6]. 하지만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기업은 물류 서비스의 비용뿐 아니라 배송시간

과 안전성,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최적

화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7]. 4차 산업혁명

과 관련된 기술의 도입과 인프라 구축은 많은 초기 비용

이 필요하지만 스마트 물류 도입 이후 자동화, 지능화된 

시스템은 기존의 인력 운용방식과 대비하여 확연한 물류 

비용 절약 효과를 가져오고 더욱이 인적 과실로 인한 손

해 위험은 8~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  

2.2 스마트물류 주요 기술과 적용 

4차 산업혁명은 주요 첨단 기술과 산업들이 지능화되

고, 상호 연결되어 결국 융합된 형태로 발전하는 ‘초지능

(Hyper-Intelligent)’, ‘초연결(Hyper-Connected)’, ‘초

융합(Hyper-Convergence)’의 특성이 있다[9,10]. 여기

에서 초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기계지능

(Machine Intelligence)’을[54], 초연결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현상’을 의미하며[55], 

이를 통해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people), 기

계(devices), 조직(entities) 간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지

속적인 접근이 가능한’ 초융합 현상이 나타난다[56]. 주

요 기술로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

드(Cloud), 블록체인(Block Chain) 등이 제시되고 있으

며[11], 스마트물류에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

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먼저 사물인터넷(IoT)은 화물 등 

사물에 센서(sensor)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실시간 주고

받는 기술로[12], 사물에 통신 기능이 부여되면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지고 이는 산업,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57]. 물류에서 사물인터넷은

‘모니터링(Sensing)’과 ‘의사 결정 및 분석(Sense Making)’

의 조합으로 구분, 설명될 수 있다. 먼저 ‘Sensing’은 물

류 프로세스 내에서 사물들이 상호 모니터링을 하는 것

이며, ‘Sense Making’은 모니터링된 데이터가 처리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생산됨을 의미한다[13]. 스마트

물류 환경에서 IoT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이 센싱, 네

트워킹, 정보처리가 가능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

상되고[14], 프로세스가 자동화되면서 품질과 예측력을 

높이는 동시에 단위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15]. 

사물인터넷 기술의 도입 및 발달은 데이터의 양적 증가

를 가져오고 이는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의 발전으로 

연계된다[16]. 빅데이터는 기존의 분석, 관리 시스템으로

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료의 집합 및 분석 기법을 

포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는 과정을 포괄하여[17],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자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18]. 또한, 클라우드(Cloud)는 사물인터넷으로 생성되

는 빅데이터가 저장되고, 인공지능(AI)이 활용될 수 있는 

기초 공간으로 기존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환경을 제

공한다[19]. 한편,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은 주요 

정보가 기록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탈중앙화된 시스템

이 적용되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도와준다[20]. 

전통적인 거래방식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정보가 제공되

고 해당 정보는 양자 합의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선별적

으로 전달될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사전에 합의되어

있는 권한에 따라서 주요 정보가 참여자들 간에 자유롭

게 공유될 수 있어서 거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

다. 스마트물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사물인터넷과 

융합, 발전되고 있는데 다양한 물품과 운송방식에 사물인

터넷이 적용되어 수집된 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으로 제공되면서 물류의 효율성과 서비스수준이 큰 폭으

로 향상되고 있다[21]. 스마트물류 관련 기업 사례를 살

펴보면, 미국의 대표적 특송업체인 페덱스(Fedex)사는 

2010년부터 배송물품에 ‘센스 어웨어(Sense Aware)’를 

부착하여 배송의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22], 

세계 1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Mearsk)사는 2017

년 세계 최대 컴퓨터 제조업체인 IBM과 함께 블록체인

을 활용하여 컨테이너의 화물 추적 시스템을 개발, 공급

사슬 전체의 운송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23]. 생산・제

조기업의 경우, 패스트 패션(STA) 기업으로 유명한 스페

인의 자라(Zara)사는 미국 MIT대학과 판매 및 재고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여 고객의 수

요에 맞는 제품을 바로 생산하고 수요가 높은 의류를 즉

시 공급할 수 있는 물류망을 구축하여 재고 부담을 줄이

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소량생산 적기판매’ 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24,25]. 또한, 중국 알리바바와 경쟁 관계인 

미국 아마존(Amazon)사는 AI와 IoT 기술이 적용된 ‘아

마존 고(Amazon Go)’ 시스템을 통해 전용 백에 물건을 

담으면 모바일에서 인식하고 소비자가 매장을 나오면 자

동으로 결재되며,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주문 전에 물

품의 배송을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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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의 스마트물류 

중국은 1980~90년대 낮은 인건비 등을 기반으로 저

가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

고,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점차 ‘세계의 시장’

이 되었다. 세계 정치・경제 등에 대한 영향력이 급증하

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과 함께 G2로 언급되기 시

작했으며,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2017년 12월 국

가안보전략보고서(NSS)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공

식 규정하기도 했다[29]. 1978년 개혁・개방이후 40여 년 

동안 약 200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달성한 중국에서는 4

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첨단기술 개발과 도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산업은 양적 성장에

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단계의 변화가 진행

되고 있다. 중국에서 스마트 물류의 빠른 도입과 발전은 

질적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물류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대외적으로 2013

년 시작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약 900억 달러(2018년 기

준, 한화 약 105조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일대일로 참

여국에 투자했으며, 중국 국내의 물류 네트워크뿐 아니라 

중국과 주변 국가의 물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개발 범

위가 유라시아에서 전 세계의 물류 인프라 개선으로 확

장되어 추진되고 있다[30]. 중국의 국내 물류 정책으로는 

2004년 8월에 ‘중국 현대 물류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

견(关于促进我国物流业发展的意见)’을 발표하여 물류 정

보화 수준 향상을 통한 물류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 바 있으며, ‘중국 교통운수공작회의(全国

交通运输工作重点)’에서 중국 정부의 중국 도로 및 수로 

분야에 대한 고정자산투자가 2019년 한 해 약 1조 8천

억 위안(한화 약 298.3조 원)으로 계획된 바 있다. 최근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중국 국무원은 2018

년 6월 친환경 종합 정책인 ‘푸른하늘 수호전 승리를 위

한 3년 행동계획(打赢蓝天保卫战三年行动计划)’을 발표

했으며, 2019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물류 

고품질 발전 촉진을 통해 강대한 국내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의견(关于推动物流高质量发展促进形成强大国内市

场的意见)’에는 디지털 물류 인프라 건설 강화, 물류 핵심

요소의 디지털화 전환 등이 포함되어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농촌 물류’가 국가 물류 산업과 

스마트 물류의 주요 이슈,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 환경과 대비하여 농촌 지역

은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

다. 중국에서 농촌 물류 개발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공익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신균

형 발전정책, 스마트 물류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

다. 먼저 신균형 발전정책의 측면을 살펴보면 중국 경제

는 마오쩌둥의 균형발전, 덩샤오핑의 불균형발전을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 발전지역의 성장 기조를 유지

하면서 낙후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는 신균형 발전을 표

방하고 있으며[30], 신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중국의 국가 

물류정책은 핵심 도시의 발전 지역과 농촌 등 미발전 지

역의 연계를 통한 종합 인프라 환경 개선이 주요한 목표

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이는 중국의 변경지역 개발 및 

일대일로 정책과도 연결된다. 다음으로 스마트 물류의 측

면을 보면, 자율주행, 배달로봇, 드론 등 스마트 배송 시

스템을 적용할 때 농촌은 도시와 대비하여 인구 밀집도

가 낮고 주요 시설이 없으며 소음, 사생활 보호, 사고 안

전성 등의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세계적

으로도 스마트 배송의 시범 서비스는 대부분 도시 외곽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 물류 도입이 매우 용이한 지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8

년 기준 약 59.6%이다. 중국에서 농촌 인구의 비중이 빠

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약 40.4%가 여

전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2019년 광군

제에 새롭게 참여한 1억2백만 명의 신규 소비자 가운데 

70%이상이 저개발 도시와 농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

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알리바바 티몰과 타오바오의 

마케팅 플랫폼 책임자(President)인 리우보(Liu Bo)는 

중국의 저개발 지역은 성장 가능성, 구매 잠재력이 매우 

크고 알리바바는 전략적으로 시장 선점을 추진할 것이라

고 언급했다[31]. 알리바바뿐 아니라 중국 내 경쟁 기업

인 징동(JD.com, 京東商城) 등도 중국 전체 24시간 이내 

배송 목표를 표방하고 있는데 중국의 넓은 면적과 비도

심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감안할 때, 스마트 물류를 도

입하지 않고서는 24시간 배송이 현실화되는 데 큰 어려

움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도 중국의 많은 기업은 스

마트 물류를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중국 광군제(光棍節)의 특징

3.1 개요 및 발전경과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중국 광군제의 특징과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물류의 도입을 13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의 도입,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중국 선진기업의 변화는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 

Holding Limited, 阿里巴巴集团控股有限公司)의 ‘광군제

(Singles day, 光棍節, 독신자의 날)’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광군제에 해당되는 11월 11일은 중국에서 독신자

(Single)를 상징하고 있는 숫자 1이 4번 반복되어 중국 

젊은 층에서 ‘솔로들의 날’로 활성화되었으며, 11이 2번 

반복된다고 하여 ‘쌍십일(双十一, 쐉쓰이)’로 불린다. 알

리바바 그룹의 마윈(Jack Ma, 馬雲) 전 회장 그리고 현재 

알리바바 CEO이자 마윈의 후계자로 회장에 취임한 장융

(Daniel Zhang, 張勇)이 해당 일에 ‘외로운 청춘남녀를 

위로한다’는 슬로건을 통해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광군제는 불과 몇 년 만에 중국뿐 아니라 세

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쇼핑 시즌으로 발전했다[33]. 

Fig. 2. Singles day event as of 2019 [32] 

2009년 시작된 광군제는 첫해 27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780만 달러(한화 약 8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11년이 지난 2019년 약 20만 개 브랜드가 참여, 100만 

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했고, 하루 동안의 총 거래액

(Gross Merchandise Volume)이 약 384억 달러

(2,684억 위안, 한화 약 44.6조 원)를 기록했으며 참여 

소비자가 5억 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국 통계청의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연간 총 거래

액이 111.5조원 규모인 것과 비교해보면, 광군제 행사의 

하루 매출이 한국 연간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의 41%를 

넘어서고 있다. 

Table 1과 Fig. 3은 광군제의 총 거래액과 관련된 주

요 수치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1에서 

(1)GMV는 광군제의 총 거래액을, (2), (3)은 각각 전년도 

광군제 대비 증가액과 증가율을 나타내고, (4)는 한국의 

연간 전자상거래 총액과 광군제의 하루 거래액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광군제의 GMV 성장세를 

살펴보면 2010년 전년대비 1,800%, 2011년 555.6%, 

2012년 367.3% 등 초창기와 대비하여 증가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13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증가액은 여전히 큰 폭

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연간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와의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의 전자상거

래 규모가 2013년 71% 성장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80%이상의 빠른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데, 

Table 1의 (4)번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전자상거

래 규모 확대 속도보다 중국 광군제의 성장 속도가 한층 

빠르기 때문에 한국의 연간 전자상거래 총액과 비교한 광

군제의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광군제를 진행하는 알리바바의 시스템

2019년 광군제 하루 동안 한화 약 44.6조 원 규모의 

GMV(총 거래액)를 가져온 것은 13억 건 이상의 주문량

Year

(1)
Gross

Merchandise
Volume

(RMB mn)

(2) 
Increased 

Amount

(RMB mn)

(3)
Growth

Rate

(%)

(4)
Comparison 

with Korea's
E-Commerce 
Amount(%)

2009 52 - -

2010 936 884 1,800.0 0.7

2011 5,200 4,264 555.6 3.6

2012 19,100 13,900 367.3 12.0

2013 35,019 15,919 183.3 15.6

2014 57,112 22,093 163.1 21.6

2015 91,217 34,105 159.7 29.0

2016 120,700 29,483 132.3 31.3

2017 168,200 47,500 139.4 36.9

2018 213,500 45,300 126.9 39.2

2019 268,400 54,900 125.7 41.3

Table 1. Gross Merchandise Volume of Singles day

Fig. 3. GMV and Increased Amount of Singles day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4호14

이었다. 알리바바의 기업 경영, 중국의 막대한 구매력 등 

광군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물류 산업

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 동안 13억 건 이상의 물량을 처

리하는 것은 과거에는 불가능한 수치였음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 스마트 물류가 진행

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운 물동량이다. 

알리바바는 광군제 하루를 위해서 일 년 동안 사전준

비를 진행한다고 밝힌다. 여기서 사전준비는 고객 니즈

(Needs)의 파악에 따른 수요 예측과 지역별 주문 예상 

품목의 사전 준비, 재고 관리, 주문 접수 프로세스, 배송 

및 사후관리 등 물류 전 과정이 포괄된다. 막대한 거래량

을 처리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단계별 기술과 요소별 축적 데이터는 

통합 관리 및 재반영되어 전체 물류 시스템의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다[33]. 알리바바 광군제 시스템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핵심 기술을 적용하여 역량

을 발전시켜온 알리바바의 주요 계열사별 분야가 융합되

어 통합 시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4. Alibaba’s system and its participants [34]

알리바바는 1999년 창립 이후, 2003년에 C2C 부문

에서 타오바오(Taobao, 淘寶)를 설립했고, 검색엔진으로 

이타오(Etao, 一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04년 알리

페이(Ali-pay, 支付宝)를 통해 금융서비스에 진출했다. 

2007년에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인 알리마마(Alimama, 

阿里妈妈)를 설립하면서 바이두(百度), 시나(新浪), 소후

(搜狐) 등이 주도하던 중국 광고시장에 진입했고, B2C 서

비스로 텐마오(Tmall, 天猫)를 2008년 오픈했으며, 

2010년에는 소셜커머스 플랫폼인 쥐화쏸(聚劃算)과 글로

벌 서비스인 알리 익스프레스(Ali Express)를 도입했다. 

또한, 2013년에는 물류 시스템 강화를 위해 차이니아오

(菜鸟, Cainiao)를, 데이터의 축적과 통합관리 등을 위해 

클라우드서비스회사 ‘알리윈(阿里云计算)’을 설립했다. 

Fig. 5. Key business and services of Alibaba [35]

알리바바는 소비자가 구매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인공

지능(AI)을 활용하여 상품 추천,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알리페이라는 결제 플랫폼을 통해 구매 패턴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알리윈 클라우드에 축적

하여 향후 수요를 예측한다. 또한, 수요 예측은 판매 규모 

추산으로 연결되어 알리바바는 예상 주문량을 업체별로 

자동 전달하고, 지역별 물류센터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을 활용한 무인운반로봇 등 스마트물류시스템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에게 더욱 정확한 배송일정을 제시한다[33].

Fig. 6. Cainiao, Alibaba’s Logistic Arm [36]

Fig. 7. A.I. logistics system for Singles day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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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광군제 진행과정에서 알리바바는 물량을 감

당하지 못하는 ‘콰이디빠오창(快递爆仓, 물류창고가 폭발

했다는 의미로 물류량의 폭발적 증가로 창고 과부하 및 

배송지연)’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알리바바가 빠오창을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은 2013년 물류 기업 차이냐오

(Cainiao, 菜鸟) 설립과 이어졌으며, 현재는 중국 전역에 

3,000여 개 이상의 물류기업과 차이냐오 연맹(菜鸟联盟)

을 구축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 

금융, 광고, 소셜커머스, 클라우드 등 계열사 전 부문과 

시스템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작년의 광군

제 행사를 위해서 택배인력 약 170만 명, 차량 약 40만 

대, 항공기 약 200대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으며, 전 세계

에서 폭넓게 축적되는 소비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우주정거장(탕궈관하오, 糖果罐号) 및 통신위성(톈마오 

국제호, 天猫国际号) 등을 구축하는 ‘이잔이싱(一站一星)’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33]. 

3.3 광군제 의의 및 미국 Black Friday, Cyber 

    Monday와의 비교

광군제는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상품을 저렴한 가격

에 구입할 수 있는 시즌’이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은 참여 기업 등의 입장 등에서 광군제가 ‘중국인들의 지

갑이 열리는 날’이지만, 알리바바로서는 ‘기업의 첨단 기

술, 물류 체계, 서비스, 종합적 운영, 관리 능력 등을 테스

트하는 날’이기도 하며, 알리바바는 광군제 행사를 통해 

전반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광군제에서는 알리바바의 부문별 역량이 융합되

어 시너지를 보이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광군제를 성공

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알리바바 시스템의 운용과 발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과 스마트 물류 발전의 청사진

을 보여주고 있다[33]. 

중국 광군제와 비교되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Black Friday, 이하 블프)’는 추수감사절(11월 4주차 목

요일)까지 팔리지 못한 물품들에 대하여 판매자가 다음 

연도의 재고비용을 감수하느니 저렴한 가격에라도 판매

해서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용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필요

에 의해 생겨났다. 또한, 블프를 놓친 구매자와 물품을 처

분하지 못한 판매자들이 블프 직후 ‘사이버 먼데이

(Cyber Monday)’라는 온라인 할인과 연계되는 시스템

이 형성되면서 11월 말은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쇼핑기

간이 되었다[33]. 2009년 광군제의 출발점은 분명 미국

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벤치마킹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블프와 사이버먼데이에서 미국 전

체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약 142억 달러로 집계

된 것과 대비, 알리바바는 308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전체 플랫폼이 광군제에 알리바바가 하루동안 얻은 매출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중국 2

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이 알리바바의 약 70% 수준

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 전체 플랫폼과 

대비하면 광군제와 블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3.4 광군제의 미래발전방향: 신유통(New Retail)

    (온라인, 오프라인, 물류시스템의 융합)    

마윈은 알리바바의 성장 과정에서 물류의 중요성을 지

속해서 강조해왔다. 2013년 마윈은 CEO에서 물러나며 

물류 자회사, 차이니아오(Cainiao, 菜鸟)를 설립했으며, 

중국의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 최적화

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마윈은 몇 년 전부터 전자상거래

가 아닌 ‘신유통(新零售, New Retail)’이라는 새로운 개

념,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항저우(杭州)에

서 열린 알리윈 개발자 컨퍼런스, ‘항저우 윈치(杭州 云

栖)대회’에서 마윈은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이 조만간 사라

지고,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과 물류가 융합되는 ‘신유

통’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33].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자상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소비 트랜드와 주요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왔지만(Online to Offline), 최근에는 온라인에

서의 정보가 오프라인에서 시연되고 있으며(O4O, 

Online for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

어지고 최적화된 스마트 물류와 결합하는 현상이 신유통

의 주요 개념이다[27].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온라인의 정보를 오프라인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무인상점, 신선식품 매장 

등으로 구현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아마존(Amazon)은 

2017년 유기농 식품업체인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을 인수하여 오프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했으며, 알리바바 기업은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스마트 물류가 결합하는 ‘허마셴셩(盒马

鲜生)’을,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와 경쟁 관계인 징둥, 샤

오미 등은 각각 ‘세븐 프레쉬(7Fresh)’, ‘샤오미의 집(小米

之家)’ 등으로 신유통 사업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4. 한국에의 시사점

광군제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스마트 물류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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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된 시사점을 국내 기업과 정부의 관점에서 살

펴보고,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4.1 국내 기업에의 시사점 

스마트 물류 도입은 리드 타임과 단위 물류비 감소를 

가져오며, 기존 인프라의 활용성과 시스템 최적화 등에 

기여한다. 하지만 스마트 물류를 위해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주요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완전 자동화가 선

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단계별 적

용 과정에서의 시간이 소요된다. 가령 국내 기업에 도입

되고 있는 창고용 로봇 AGV(Automated Guided 

Vehicle)에서 선반 운반은 자동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킹 등에는 인력 투입이 필요하며[38], 자동적재, 적하 

기능, 개선된 자율 주행 기술 등이 적용되려면 다시 추가 

투자비용과 단계별 적용 시간이 필요하다. 스마트화를 추

진하려면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스마트화가 

진전되고 있는 글로벌 선진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수준 향상과 전사적 스마트화 추

진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 전략적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스마트 물류에서 빅데이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빅데이터 생성 환경이 필요하므로 

자동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IoT 센서에 대한 투

자, 개발, 보급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24]. 

전 세계 선진 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물류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와 대비하여 국내 물류 종사

자들은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업무 변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며[4], 국내 물류 기업

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와 활용이 매우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관련 

인지도가 약 3.0%수준으로 매우 낮고, 스마트 물류의 핵

심 부문인 정보화에 대한 투자비는 매출액과 대비하여 

1.0% 수준에 불과하며, 투자계획도 전년 대비 동결 혹은 

투자 계획 없음이 약 94%를 차지하여 정보화 투자에 소

극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류 기업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률은 전 산업 평균(70.7%)과 대비해도 낮은 

44.6% 수준으로 나타난다[4]. 4차 산업 관련 변화가 이

어지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물류 종사자들의 인식이 낮은 상태이고, 대다수 기업에서

의 투자와 기술개발 대응은 매우 부족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39]. 

한편, 마윈이 전자상거래의 미래전망으로 제시하고 있

는 신유통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신선식

품 시장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의 신선식품 시장은 쿠팡에서 ‘로켓 프레시’를 통해 냉장

식품, 신선식품을 배송하고 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쇼핑몰이 오프라인 매장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근거리 배송을 확대하고 있다[40] 하지만, 한국의 콜드체

인은 아직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전체의 약 3~7% 규모

만이 콜드체인 물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콜드체인 시스템의 부족은 낮은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마진율 감소, 소비자의 높은 구매가

격으로 연결될 것이다[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며 산업과 업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융합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구글, 애플, 알리

바바, 페이스북 등 과거에는 영역이 구분되어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점차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41], 이들 

기업은 공통으로 스마트 물류 부문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마트 물류의 도입, 빠르게 확대되는 신선식품 

시장과 다가오는 신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4.2 한국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스마트물류 도입에 

    관한 국내 정부에의 시사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이하 ‘블프’), 중

국의 광군제 등을 벤치마킹하여 2015년부터 코리아세일

페스타(이하 ‘코세페’)라는 국가 단위 쇼핑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42]. 하지만 실적은 매년 줄고 할인율도 

미비하여 해외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로부터도 큰 관심

을 받고 있지 못하며, 블프나 광군제는 휴일이 아님에도 

많은 소비자가 일하지 않고 쇼핑을 계획할 만큼 인기가 

많지만[43], 코세페는 진행 여부 조차 알지 못하는 국내 

소비자가 상당수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코세페와 관련하여 판매 제품과 할인율, 부정확한 시

점・기간, 사업 구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판매 제품과 할인율을 보면, 광군제는 모바일 쇼핑의 대

세인 2~30대 소비자가 선호하는 캐주얼 의류, IT 제품, 

화장품 등을 광군제에 특화된 주력 상품으로 진행하고 

기본적으로 50%에서 90% 할인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진

행한다[44]. 하지만 코세페는 취급 품목이 부족하고, 할

인율도 10~30% 수준에 불과하며 일부 제품은 온라인 

최저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으며[42], 기존의 가격 태

그 위에 비싼 가격 태그를 부착하여 세일 가격을 속이는 

문제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45]. 매년 달라지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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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과 기간도 참여 기업들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

을 가져오고,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코세페의 문제점 중 블프와 비교하여 많이 언급

되는 것이 ‘직매입’ 사업구조이다. 미국 블프의 탄생 배경

이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직매입하여 보유하고 있

던 물품의 재고 소진 목적에 있었던 만큼, 블프의 경우 

유통업체가 60~90% 수준의 파격적 할인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국내의 경우 백화점이나 마트 등이 각 브랜드

에 매장을 임대하고 임대료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

적이며, 직매입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여 유통업체 단

독으로 할인율을 크게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징이 

있는 것이다[42]. 온라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동일 제품

에 대한 오프라인 시장 간의 가격 혹은 온오프라인의 가

격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같이 전자상거래, 물류

산업의 발전은 동일・유사제품의 국가 간 가격 차이를 

빠르게 감소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는 광군제, 블프 기간에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질이 좋고 

가격 차가 큰 수입 물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

으로 구입하고 있으며[46], 올해 광군제에서 해외 직구로 

물품을 많이 구입한 국가로 한국의 구매 규모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제품의 할인 수준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사이에 발생

하는 수수료를 줄임으로 다소 확대될 수 있지만[47], 앞

서 언급한 직매입방식에서 한국의 유통업체만의 노력으

로는 할인율에 큰 변동을 가져올 여력이 부족하다. 주목

할 점은 광군제를 진행하는 알리바바 역시 직매입 방식

이 아니며, 대신 참여업체에 할인 혜택 제공을 의무화하

고 있다. 중국의 경우, 광군제라는 초거대규모 행사의 신

뢰도를 기반으로 유통업체뿐 아니라 제조기업이 함께 1

년 전부터 광군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광군제

에 특화된 제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단순한 재

고 소진 차원이 아닌 파격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신제품

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비자 빅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

트 물류가 적용되는 것이다.  

코세페가 몇 차례의 이벤트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를 대표하는 쇼핑 축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엇보다 행사의 신

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코세페의 시점과 기간

을 정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을 없애야 할 것이며, 행

사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재점검하여 정부의 정책적 의

지, 지속성 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

능해야 기업은 급조된 할인이 아닌 코세페에 대비한 상

품 기획, 맞춤형 할인을 준비할 수 있다. 광군제에 참여하

는 많은 기업이 1년 전부터 전략 상품을 선정하고 재고

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세페는 다음 연도 행사 진행여부

와 지원 규모 등에 항상 논란이 있는 만큼, 기업의 입장

에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코세페 행사에 대비한 전략

상품의 준비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광군제와 블프는 기업이 주도하지만, 한국의 코세페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행사의 지속성 여부마저 불투명하므로 아직 할인

율, 방식 등에 혼란이 많다. 광군제 규모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많은 국내 기업들이 광군제 특수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광군제의 알리

바바 티몰(Tmall)에서 많은 제품을 판매한 해외 국가는 

일본, 미국과 한국, 호주, 독일 순으로 한국은 3위라는 높

은 순위를 보였고, 작년 대비 73%가량 매출액 또한 확대

되었다. 국내 기업의 관심을 국내 행사로 연결, 확장하려

면 정부가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할 것이며, 정부

의 정책적 의지가 분명하다면 광군제와 블프의 성공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행사를 하나로 집약할 수 있다는 강

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

이 참여하는 수동적 참여의 형태에서는 광군제 및 블프

와 같은 파격적 할인이 진행될 수 없으며 코세페가 중국

의 광군제, 미국의 블프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판매 행

사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중장기 로드맵과 추진력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코세페는 국내 소비시장의 활

성화, 해외 직접구매의 국내 전환, 해외 수요의 흡수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판매자가 가격 측면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준비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48]. 아울러 국내 수요뿐 아니라 해외 수요를 흡수, 확대

하려면 해외 구매자에 대한 구매 절차, 고객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49],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반품, 환불, 물품 보증 서비스 등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안 역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50]. 

한편, 스마트 물류의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물류 선진국들이 중장기 플랜을 통해 첨단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은 단기 성과 위주로 개발

이 진행되어 첨단 기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51], 

한국 정부가 4차 산업 혁명 관련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

과 상용화가 제한되는 문제가 상시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 물류 부문에서 빠른 도입과 진전을 보이는 중

국은 오랫동안 매우 열악한 물류 인프라 환경을 갖고 있

었고, 아직도 농촌 등 많은 미개발지역의 인프라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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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형편이다. 중국 정부와 주요 기업은 세계 최대 규

모의 인구와 넓은 영토를 커버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

트 물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빠른 속도로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대비할 때, 국토 면

적이 크지 않고 물류 인프라 또한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 어느 지역이든 물품 배송 자체에는 큰 어려

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발전되어있는 물류 시스

템이 스마트 물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하고 

도입에도 소극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

마트 물류는 결코 빠른 배송만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

이 아니다. 광군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물류

를 통해 발생하는 확보된 데이터는 재고관리, 생산계획, 

물품 주문처리 등에 다시 활용되고 기업의 운영 최적화

에 크게 기여한다.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

의 배송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원가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스마트 물류가 미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스마트 물류 도입을 위한 면밀한 전략 추

진이 필요할 것이다[20]. 

한국은 3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기술

(ICT)에서 세계 1위(ITU, 2016)로 평가될 만큼 경쟁력

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독일의 

인더스트리4.0(2011.04)’, 미국 ‘첨단제조 파트너십

(2013.09)’ 을 벤치마킹하여 2014년 6월 ‘제조업혁신 

3.0’을 발표했으나, 관련 성과가 부족하며 단순한 정책 

구상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오히려 다

소 뒤늦게 정책을 추진한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2015.03)와 ‘중국제조 2025 (2015.05)’는 크게 활성화

되어 중국의 스마트화 변화를 이끌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 물류기본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이종산업

간 융합 등을 반영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해

상운송 기업과 발전된 항만, 항공운송 기업, 화물처리 공

항, 3자 물류 기업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충

분한 수요와 발전 잠재력이 있다[52]. 4차 산업혁명이라

는 경쟁구도에서 스마트 물류의 도입 확대와 단계별 적

용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다룬 중국의 광군제는 빠르게 확대되는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트렌드, 4차 산업기술의 접목 현상

과 함께 과거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 세계의 시장으로 변

모하고 있는 중국의 구매 잠재력 등을 복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광군제의 성공은 기업 알리바바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모바일 쇼핑 규모의 성

장이 반영된 것이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빠르게 적응, 

발전하고 있는 선진기업의 노력과 첨단기술의 개발과 도

입을 육성,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종합된 결과

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나 광

군제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승자독식

(Winner takes all)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주요 기술을 선점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국가 혹은 선

진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압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3]. 본 연구는 중국의 광군제와 관

련하여 중국의 스마트 물류 도입, 광군제를 진행하는 알

리바바의 시스템,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스마트 물류 최적

화 등을 살폈고, 광군제와 블프의 비교, 신유통의 미래 발

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내 

기업 과 정부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물류 도입과 적용 관점을 중심으로 

광군제를 검토했으나 국내 기업의 광군제 참여 활용방안, 

광군제 시스템을 추진한 기업 경영 및 정부 정책 연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 연구의 측면이다. 알리바바의 시스템을 검토하

면서 일부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으나, 중국 내 주요 기업

들 가령 전자상거래 1위 알리바바와 2위 징동 간 광군제 

대응, 스마트 물류 부문의 비교나 미국 1위 아마존과의 

비교 등은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농촌 물류에 

관한 부분으로 본문에서 중국의 스마트 물류를 소개하며 

농촌 물류의 의의, 중요성을 일부 언급했는데 농촌은 중

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물류가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농촌 등 상대적으로 미개발 

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물류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광군제의 성공

은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양적 성장을 배경으로 한다. 중

국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확대환경에 대응하여 작년 8월 

전자상거래법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

된 국가 물류 인프라 구축과 국제 전자상거래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이 양

성화되면 가짜 한국 상품인 짝퉁과 따이공(代工, 보따리

상)이 줄어들고, 정식 유통채널의 기업과 국제적 전자상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중국 광군제의 특징과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물류의 도입을 19

거래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

므로 중국 전자상거래법 도입 관련 변화 환경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약진을 정리하고 이를 통

해 광군제와 대응되는 한국의 코세페, 스마트 물류 도입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정량적 

분석 등으로 새롭게 도출한 결과가 미비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의 스마트 물류 조기 도입 배경, 알리바

바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의 융합 시스템 등을 정리했지만 

스마트 물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소개에 그

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 및 광군제에 관한 정량적 분

석이나 초지능, 초연결,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물류의 개별 

분야에 초점을 둔 깊이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의 상당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아직도 매장 내에

서 동일 제품의 인터넷 가격검색을 제지하는 경우가 빈

번하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 기업의 매장에서

는 가격정보 전자 태그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

는 보기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라인 최저가

에 가격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고객은 QR코드로 추가 정

보를 습득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매장에

서 제품의 구매는 현금이 아닌 아마존페이, 알리페이, 위

챗페이 등으로 진행하며, 구매정보는 출하, 물품준비, 배

송, 사후관리, 구매패턴 등 주요 정보로 재활용된다. 국내 

기업의 온・오프라인 융합에 대한 대응이 아직 크게 부

족하며 이에 대한 인식변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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